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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 및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282명(남: 142명, 여: 1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관관계와 구조모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여,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

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을 통해 불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은 낮았고, 그 결

과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였다. 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유능성과 관계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을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이 시기 통제가 아닌 자율성 증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실제적인 양육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심리적 통제, 기본심리욕구, 불안,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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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 연한의 증가, 변화된 산업 및 사회 구

조, 취업의 어려움 등과 같은 여러 문제로 인

해 대학생들의 심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오

혜영, 2018). 특히 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숙고를 거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다양한 정서, 사회문제를 

경험하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18~2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불안장애를 경험한 비율이 2001년 

9.1%에서 2011년 12.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전진아, 2016). 또한 실제 전국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유병기, 2010; 

장수미, 경수영, 2013)에서도 이 시기 다양한 

스트레스원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음을 보

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안은 누구나 경험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

운 감정인 동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정신건강문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Stevens, 

Bardeen, & Murdock, 2015). 불안은 낯선 환경

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자 위협상

황에 대한 경고 신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

응적 수준의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불안 자체를 경험

하는 것이 부적응적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할 경우에는 

부적응이 야기될 수 있으며, 개인이 직면하는 

여러 상황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만성화되는 경

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특히 성인기 초기 

사회적, 교육적, 전문적 환경에서 긍정적, 부

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이 시

기 주요한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Manzeske & Stright, 2009), 불안을 많이 경험

하는 성인일수록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역기

능적인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전반적인 불안 수준에 초점을 두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불안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

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성인기 초기에 부모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는 자녀에게 적절한 수준의 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Aquilino, 2006). 따라서 부모는 대학생 자녀와 

상호작용 시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Desjardins & Leadbeater, 2017), 

그렇지 못할 경우 관계에서의 부정적인 변화

와 더불어 부정적인 발달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모의 통제 중에서도 이 시기 더 큰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심리적 통

제로, 심리적 통제는 사고 과정, 자기표현, 정

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부모가 자신의 뜻대로 조정하

고자 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Barber, 1996).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주로 연

구되었지만,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해 대학

생 시기에도 부모는 경제적 지원 및 주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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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대학생 자녀의 삶

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Fingerman, 

Miller, Birditt, & Zarit, 2009). 하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가 훨

씬 더 큰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

제의 부정적 영향은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 시기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더 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우울 

및 불안(신희수, 안명희, 2013), 사회불안(이경

희, 홍혜영, 2015;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2018), 특성불안(Seibel & Johnson, 2001), 대인불

안(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2014) 등을 더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

생 시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적 문제

해결력(김유림, 강지현, 2014), 정체성 형성

(Luyckx, Soenens, Vansteenkiste, Goossens, & 

Berzonsky, 2007), 정서 조절(Manzeske & Stright, 

2009), 내면화 문제(Costa, Soenens, Gugliandolo, 

Cuzzocrea, & Larcan, 2015) 등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이 확인되었지만, 이 시기 아버지와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다른 영향을 발휘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버지와 어머니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함께 묶어 살펴보거나(김

유림, 강지현, 2014; 박영신, 2009; 이경희, 홍

혜영, 201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에만 초점

을 두었다는(신희수, 안명희, 2013)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Luebbe, 

Bump, Fussner, & Rulon, 2014)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

능하며, 특히 청소년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

리적 통제를 다르게 지각할 경우 역기능적 정

서조절을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대학생 시기에도 아버지와 어

머니의 역할을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

안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각각 측정하여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

는 직접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더해, 이러

한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제 3의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귀인

양식(Schleider, Vélez, Krause, & Gillham, 2014), 

부적응적인 완벽주의적 자기표상(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기본심리욕구(Costa et al., 2015) 등에 의해 

매개됨을 밝혔다. 이 중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는 인간이 타고난 성장경향

성과 통합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

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성(autonomy), 유

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에 대한 욕

구를 포함한다(Deci & Ryan, 1985). 이 중 자율

성은 자기 스스로 구조화하고 조절하는 개인

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의 힘에 의

해 통제되는 느낌을 의미하는 타율성과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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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개념이다(Ryan & Deci, 2008). 유능성은 

개인의 능력을 표현하고, 확장하고, 직접 활용

하는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효율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의 능력

에 적절한 과제에 참여하게 하고 긍정적인 피

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증진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Ryan & Deci, 2008). 마지막으로 관

계성은 애착을 추구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계성에 대한 욕구

는 개인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경

험할 때 만족된다(Ryan & Deci, 2008).

기본심리욕구는 자기결정성이론 (self- 

determina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자

기결정성이란 외부의 강화나 압력 없이 자신

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일컫는다(Deci & Ryan, 1985). 자기결정성을 가

지고 행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재적인 동기의 발현이기 때문에, 기본심리욕

구가 충족될 경우 내재적인 동기가 증진되어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보이게 된다. 반면 

외부로부터의 통제 경험은 기본심리욕구의 충

족을 저해하여 외재적 동기를 발달시키고, 그 

결과 낮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의 통제는 기본심

리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외부적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Deci & Ryan, 2000), 이를 바

탕으로 한 선행연구들(마은애, 손은정, 2014; 

박지은, 설경옥, 정희원, 2016; 한송이, 장석진, 

2015; Costa et al., 2015)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

로 일관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마은애와 손은정(2014)의 연구

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세 가

지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을 대상으

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Costa, Cuzzocrea, Gugliandolo, & Larcan, 

2016)에서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기

본심리욕구 충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심리욕구의 충족 여부는 개인의 일상생

활에서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Ryan과 

Deci(2000b)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때 안녕

감을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

병리를 겪게 되거나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

심리욕구 만족과 개인의 안녕감 및 역기능적 

문제를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될 경우에는 안녕감을 보

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기

능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구재선, 서은국, 2015; 신현숙, 오민근, 2016; 

유성경, 김유진, 2015; 이수진, 2011; Deci et 

al., 2001; Emery, Heath, & Mills, 2016). 예를 들

어, Emery 등(2016)은 낮은 수준의 기본심리욕

구 만족이 성인 초기의 자해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미국과 불가리아의 성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Deci et al., 2001)에서도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불안을 낮추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

과(구재선, 서은국 2015)가 보고되었는데, 대학

교 신입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안녕감, 삶

의 만족, 긍정 및 부정 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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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개인의 적응

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대부

분의 연구들(신현숙, 오민근, 2016; 유성경, 김

유진, 2015; 이수진, 2011; 이진호, 양명환, 

2012)이 불안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살

펴보았다기보다는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안녕

감과 같은 긍정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

펴보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불안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본심리욕

구가 잘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기본심리욕구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개인의 적

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자

녀의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 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나타나

고 있는데, 이탈리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osta et al., 2015)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를 더 지각할수록 기본심리욕

구에 대한 만족이 낮아지고 불안을 포함한 내

면화 문제를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심리적 통제와 유사한 변인이라 할 수 있

는 헬리콥터 양육을 살펴본 연구(Schiffrin et 

al., 2014)에서도 헬리콥터 양육이 대학생 자녀

의 자율성과 유능성의 불만족을 통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 

이러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나

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

능성, 관계성) 만족이 대학생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세 가지 기본심

리욕구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을 분

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

본심리욕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은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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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2명이다(표 1 참

조).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남학생이 142명(50.4%), 여학생이 140명

(49.6%)으로 유사한 비율이었다. 평균 연령은 

만 21.22세(SD = 2.06)로, 연령의 범위는 만 

18~25세이었다.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전

체 연구대상자가 대부분(182명, 64.5%) 혹은 

부분적(100명, 35.5%)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98명(70.2%)

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또는 하숙이 55명

(19.5%), 기숙사 거주 중이 27명(9.6%)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51~60세가 199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가 67명(23.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40~50세가 141

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51~60세가 132

명(46.8%)으로 뒤를 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

의 경우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130명(46.1%)

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73명(25.9%)으로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

준은 대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이 각각 115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원 졸업이 20명(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거주형태 경제적 상태

부모님과 함께 거주 198 (70.2) 대부분의 도움을 받는다 182 (64.5)

자취, 하숙  55 (19.5)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100 (35.5)

기숙사  27 ( 9.6)

기타  2 ( 0.7)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40~50세  67 (23.8)  40~50세 141 (50.0)

 51~60세 199 (70.6)  51~60세 132 (46.8)

 61~70세  13 ( 4.6)  61~70세  7 ( 2.5)

아버지 교육 수준 어머니 교육 수준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4 ( 1.4)  초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2 ( 0.7)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7 ( 2.5)  중학교 중퇴 또는 졸업  7 ( 2.5)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73 (25.9)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 115 (40.8)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19 ( 6.7)  전문대 졸업, 대학교 중퇴  17 ( 6.0)

 대학교 졸업 130 (46.1)  대학교 졸업 115 (40.8)

 대학원 졸업  43 (15.2)  대학원 졸업  20 ( 7.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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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가 개발

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 

Youth Self-Report, PCS-YSR)를 최명진(2010)이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개발자인 Barber(1996)가 총 16

문항 중 적절한 요인부하량을 보이지 않은 8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제안한 8개의 문

항을 이용하여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심리적 통제에 대하

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대화의 주제를 바꾸신다.’, 

‘내 일에 자주 참견하신다.’, ‘항상 어떤 일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신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 ‘약간 그렇다(2점)’, ‘매우 그렇다(3점)’

의 3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

를 더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아버지 .81, 어

머니 .82이었다.

기본심리욕구 만족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은 Deci와 

Ryan(2000)이 개발한 기본심리욕구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General Version)를 이명

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 맞

게 번안,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본심리욕구 척도

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별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자

율성의 경우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내

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등이, 유능성의 경우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

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

고 느낀다.’ 등이, 관계성의 경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내 주변 사람들

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등

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의

미의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

본심리욕구가 더 충족되었음을 의미하도록 하

였다. 각 요인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자율성이 .75, 유능성이 .81, 관계성이 .82

이었다.

불안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ck, Epstein, Brown

과 Steer(1988)가 개발한 Beck의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Kwon(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BAI는 지난 일주일 동안 경

험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1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가끔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

는다.’, ‘자주 손이 떨린다.’, ‘불안한 상태에 

있다.’, ‘자주 소화가 잘 안 되고 뱃속이 불편

하다.’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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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점)’, ‘조금 느꼈다(1점)’, ‘상당히 느꼈다(2

점)’, ‘심하게 느꼈다(3점)’의 4점 Likert식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

안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문항 간 내적합치

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조사절차

본 조사는 2016년 9월 중에 온라인과 오프

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자료수집은 국내에 위치한 대학교의 

대규모 교양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담당교수

의 동의하에 질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온라인 자료수집은 해당 대상이 온라인 설문

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158부, 온라인 224부로 총 382부가 수거되었으

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와 연구대상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2부가 최

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

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

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각 조사도구

의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를 산출하였다. 경로모형을 검증

하기 전,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분석

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불안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기본심리욕구 만

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경

로모형의 계수는 최대우도법(maximul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각각을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살펴보기 위해 팬텀변인을 설정한 후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기본

심리욕구 만족 및 불안의 기술통계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변인의 왜도는 -0.15~1.70 첨도는 -0.64~.3.46

으로 나타나 왜도가 2이하, 첨도는 7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이 확보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6). 또한 대부분의 변인들 

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불안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38,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38, p < .001) 모두 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보

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수록 대학생은 불안을 더 경험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불안 간 상관

관계와 관련하여,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유능성을 제외한 자율성(r = -.45, p < 

.001)과 관계성(r = -.16, p < .01)이 불안과 유

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대학생 자녀가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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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계성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불안을 

더 경험하였지만, 유능성에 대한 욕구는 불안 

경험과는 관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r = -.31, p < 

.0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r = -.33, p < 

.001) 모두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과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낮았다.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기본심리욕구 중 유능성

과 관계성과는 관련이 없었다.

2. 경로모형 분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

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기본심리욕구 만족

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정한 모형은 자유도가 0

인 완전적합모형이기 때문에 적합도는 산출되

지 않았다. 측정변인 간 경로를 살펴 본 결과

(표 3, 그림 2 참조),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β 

= .19, p < .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 = 

.16, p < .01)가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하였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은 높은 불안을 보였다. 간

접적 효과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β = -.19, p < .01)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 

= -.24, p < .001)는 자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β = -.35, p < .001).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낮은 자율성을 보였

으며, 낮은 자율성을 경험할수록 높은 불안을 

변인 1 2 3 4 5 6

심리적 통제

  1. 부 -

  2. 모  .52*** -

기본심리욕구

  3. 자율성 -.31*** -.33*** -

  4. 유능성 -.03 .03  .40*** -

  5. 관계성 -.10 -.10  .39***  .47*** -

불안

  6. 불안  .38*** .38*** -.45*** -.08 -.16** -

M 1.47 1.46 3.12 2.86 3.29 1.39

SD 0.40 0.42 0.47 0.51 0.47 0.41

왜도 1.10 1.13 1.70 -0.15 0.01 -0.35

첨도 0.98 0.80 3.46 -0.64 0.45 -0.25

**p < .01. ***p < .001.

표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 불안 간의 상관관계 및 각 변인의 기술통계 (N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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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관계성과 유능성을 통해 불안에 가는 경로

는 유의하지 않았다. AMOS의 경우 모형에 다

수의 매개변인이 동시에 포함될 경우 각각의 

B β SE C.R.

부의 심리적 통제 → 불안 .19 .19 .06 3.09**

모의 심리적 통제 → 불안 .16 .16 .06 2.64**

부의 심리적 통제 → 자율성 -.22 -.19 .08 -2.86**

부의 심리적 통제 → 유능성 -.07 -.05 .09 -.75

부의 심리적 통제 → 관계성 -.06 -.05 .08 -.73

모의 심리적 통제 → 자율성 -.26 -.24 .07 -3.65***

모의 심리적 통제 → 유능성 .06 .05 .08 .77

모의 심리적 통제 → 관계성 -.08 -.08 .08 -1.09

자율성 → 불안 -.31 -.35 .05 -5.75***

유능성 → 불안 .06 .07 .05 1.17

관계성 → 불안 -.02 -.02 .05 -.41

**p < .01. ***p < .001.

표 3. 경로모형의 모수 추정치 (N = 282)

그림 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기본심리욕구가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주 1. 유의한 경로는 실선(―)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주 2.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오차 간 공분산이 설정되었으나, 간결성을 위하여 모형

에는 오차를 포함하지 않았음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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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 대신 전체 간접효

과만 제시되기 때문에 팬텀변수를 설정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율성에 

대한 만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

한지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랩핑을 실시한 결

과,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β = .06, p < .01, 

95% CI = .03, .15)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β 

= .08, p < .01, 95% CI = .04, .15)가 기본심

리욕구 만족을 통해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의성과 관계성

을 통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의 독립의 욕구가 큰 시기이기도 한데, 이러

한 욕구가 부모의 통제와 맞닥쳐 좌절될 경우 

부적응적인 경로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의 불안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기본심리욕

구 만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경로모형을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불안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

학생 자녀는 불안을 더 경험하였으며, 아버지

와 어머니의 영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

수록 대학생 자녀가 사회불안(변경란, 2015; 

안소연, 2016; 이경희, 홍혜영, 2015)과 대인불

안(류아영 등, 2014)을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심리적 통

제와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모의 

과보호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이소미, 2002), 

대인불안(구세정, 송미경, 2018), 수행불안 및 

상호작용 불안(김은정, 201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기뿐 

아니라 대학생 시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

휘하며, 자녀의 적응적 발달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통제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nzeske & Stright, 2009). 따라서 

대학생 자녀를 건강한 성인으로 이끌기 위해

서는 죄책감을 유도하거나 애정을 철회함으로

써 자신의 바램이나 기준,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자녀를 동등한 

입장에 두고 그들의 내적인 욕구나 기준, 그

리고 가치관을 존중해 주는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기본심리욕

구 만족을 통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간접

적 영향과 관련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율성에 대한 욕구 만족을 통해 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

게 지각할수록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덜 충족

되고,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낮은 자율성을 보이고(김은혜,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대학

생의 자율성 욕구가 좌절된다는 선행 연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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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애, 손은정,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

만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정희원, 

2015; 조윤희, 2016)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모두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

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 비해 다양

한 환경과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

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많다. 즉 학교 및 교외 활동을 통해 유능성과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만 동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성

은 그 개념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통제를 받아

온 경우 외부적 조건이나 압력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외적 동기를 활성화 시킨

다(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a). 따

라서 자율성을 통제 받은 성인 자녀의 경우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할 상황들

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가치나 필요성에 기

반 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어

려움이 따를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자율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자율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수록 대학생

은 불안을 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선행연

구들도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조영미, 2012)과 우울(마은애, 손은

정, 2014; 이동미, 2016)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유능성과 관계성에 대한 만

족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 모두

가 사회불안 및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조영미, 2012),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중 자율성과 유능성만이 불안(김수진, 2014)이

나 부정적 정서(Reis, Sheldon, Gable, Roscoe, & 

Ryan, 2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의 

차이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특정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이 아

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을 측정하였으

나, 선행연구들에서는 특정상황에서 나타나는 

불안인 사회불안을 다루거나, 심리적 웰빙의 

하위요인으로써 불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에서 일

관적으로 나타나, 자율성이 특히 요구되는 대

학생 시기에 이에 대한 욕구가 좌절될 경우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 자녀의 불안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

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자율성을 

매개로 낮은 행복감을 야기한다는 연구(권미

나, 이진숙, 2015)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과보

호가 청소년의 자율성을 매개로 불안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전숙영, 2012)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내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sta et al., 2015)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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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

녀의 기본심리욕구를 저해하여 불안 및 여러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저해할 수 있고

(Deci & Ryan, 2000), 그 결과 심리적 디스트레

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Ryan과 Deci(2000a)의 

주장을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로 인해 자율성에 대한 만족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부모의 곁을 떠나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대학생 자녀들에게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며, 자녀의 발달적 욕구

에 적절한 양육행동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종합하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 자

녀의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자녀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저해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

한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 부모-자녀 간 관계

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대학생의 불안을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킴으로써 개인이 지각하는 자율성에 대

한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불안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걱정사항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다루거나 불안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인지․행동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개인 내적 요인이 함께 다루어질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대상 불안 감소 프로그

램을 계획할 때, 인지나 정서뿐 아니라 개인

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방

안이 함께 활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기초한 후속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대학생의 보고에

만 의존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심리적 

통제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

속연구에서는 부모가 실제 행하는 심리적 통

제를 측정하여 부모와 자녀 간 인식차이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청소년의 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선

행연구(Wijsbroek, Hale, Raaijmakers, & Meeus, 

2011)에 따르면 범불안과 분리불안 경향성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연구인 본 연구의 특성

상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없었

지만,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

해 청소년기부터 대학생 시기까지 부모의 심

리적 통제와 자녀의 불안을 측정하여 두 변인 

간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는 자율성에 대한 만족과 불안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안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안 수준이 높을 

경우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주어 자율성에 대

한 만족이 낮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

라서 자율성에 대한 만족과 불안 간 방향성 

또한 종단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

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불안만을 다루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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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광범위한 역기능적 발달을 살펴보는데 

무리가 있다.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응적 행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

(Deci & Ryan, 2000)을 고려해볼 때, 후속연구

에서는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포함하여 기본

심리욕구의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대부

분의 선행연구가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살펴본 반면, 본 연

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대학생 시

기에도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는지를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하

는 시기이자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선

택을 스스로 해야 할 시기에 놓인 자녀에 대

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지속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

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양육 태도 또한 중요

함을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

존의 선행연구가 사회불안이나 대인불안과 같

은 특정 불안을 다루거나 내현화 문제의 하위

요인으로 불안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반

면, 본 연구는 특정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불안을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기본심리욕구

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Soenens와 

Vansteenkiste(2010)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본심리욕구 중 

특히 자율성에 대한 욕구 충족의 중요성이 강

조된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을 경험하는 대학

생들을 위한 자율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기

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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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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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anxiety were examined. A total of 282 undergraduate students 

(142 males, 140 female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anxie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irst,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rect paths from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to 

anxiety. Undergraduate students who perceived higher level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experienced 

more anxiety. Second, an indirect path passing through autonomy satisfaction was significant; that is, 

individuals who perceived high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ported significantly lower satisfaction of 

autonomy needs, and as a result, experienced more anxiety.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continue to play an influential role during undergraduate years and that they need to provide the support 

necessary to fulfill needs for autonomy. These results could be used in developing an autonomy 

enhancement program and in providing practical parenting guidelines for parents of undergraduate students.

Keywords: psychological control, basic psychological needs, anxiety, undergraduate students


